
Ⅰ. 서론

오늘날 경제적 수준 발달과 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치과의료서

비스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과의료기관은 최고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1].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어 임상치과위생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내부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2]. 임상치과위생사는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본 업무 외에도 급변하는 치과 의료환경에 따른 구강건강 

문제와 다양한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높은 지적수준과 치위생 전문교육을 통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삶의 질까지 높여주는 전문 직업인

이며 치과 조직의 핵심인력이다[3]. 또한, 진료실에서 친절하고 

밝은 인상과 진심 어린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 응대와 의사소통의 

중요한 역할로 대두되고 있다[4]. 환자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

면서 그들에게 공감해줄수록 질 높은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았다

는 인식이 될 것이므로, 치과위생사에게 공감역량은 꼭 필요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5]. 임상 환경에서의 공감은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경청, 정서적 지지 등을 통해 해결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도록 반응하는 힘이며[6], 직무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7]. 공감역량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해 그들의 서로 다른 욕구를 이해하며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려 

업무수행에 있어 자신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8].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은 자신의 만족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9]. 또한, 치과위생사의 업무 특성상 

직무만족이 낮아지면 치과 이직 의사가 높아지며 소속감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저해하게 되므로 직무만족은 치과위생사의 재직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10]. 그러나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으로 감정노동, 소진, 조직몰입, 이직의

도, 직무스트레스, 행복지수, 근무환경 등의 변수를 사용한 선행연

구들은 있지만[11-16],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공감

역량의 조절효과 혹은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치위생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을 높이는 방안

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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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연구의 목적과 취지, 대상자

의 익명성 보장 및 연구윤리 등을 설명한 후 연구에 동의한 전라북

도 임상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URL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크기는 G*Power 3.1을 활용하여 

중간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에서 총 표본의 

크기는 214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연구대상자의 탈락률 

고려하여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분석에는 총 221명(회수율 88.4%)을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 4문항과 공감역량 17문

항, 직무만족 23문항을 조사하였다.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은 이[15]가 개발한 공감역량도구

(Compassion Competence Scale; CCS)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17문항을 민감성 5문항, 소통력 8문항, 

통찰력 4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여 

공감역량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15]의 연구는 Cronbach's alpha=0.93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alpha=0.89이었다.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 측정도구 개발한 박과 임[17]의 도구

를 이용하여 직업만족 4문항, 실무활동 6문항, 환자관계 3문항, 

동료관계 3문항, 소득 3문항, 근무여건 4문항으로 6개 하위요인

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직무만족 측정도구 

개발 시[17] Cronbach's alpha=0.91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alpha=0.92이었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

하였으며, 공감역량과 직무만족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과 직무만족 간의 상관관계

는 Pearson's correlation을 시행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

에 영향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25세 

미만이 54.8%로 가장 많았으며, 26-30세에 25.7% 순으로 나타났

으며, 결혼 여부는 미혼이 66.1%로 높게 조사되었다. 근무경력은 

5년 이하가 48.4.%로 가장 많았으며, 5-10년은 21.2%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3년제 대학 졸업이 70.5%로 가장 많았다.

Variables Categories N(%)

Age(y)

≤25 121(54.8)

26-30 57(25.7)

31-35 26(11.7)

36-40 12( 5.4)

41-45 3( 1.4)

>46 2( 1.0)

Marital status
Single 146(66.1)

Married 75(33.9)

Work career(y)

< 5 107(48.4)

6-10 47(21.2)

11-15 39(17.6)

16-20 10( 4.5)

>20 18( 8.3)

Education level

College 156(70.5)

University 49(22.2)

Above university 16( 7.3)

Total 221(100.0)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2.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과 직무만족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과 직무만족을 살펴본 결과 <Table 2>

와 같다.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 평균은 3.51점이었으며, 하위영

역으로는 소통력이 3.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통찰력은 3.41, 

민감성은 3.39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평균은 3.31점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는 동료관

계 3.67점, 환자관계 3.56점, 직업만족 3.42점, 근무여건 3.29점, 

실무활동 3.27점, 소득 2.65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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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M SD

Compassion competency

Communication skills 3.72 0.52

Sensitivity 3.39 0.80

Insight power 3.41 0.66

All 3.51 0.54

Job satisfaction

Practice activity 3.27 0.52

Professional satisfaction 3.42 0.75

Income 2.65 0.64

Working conditions 3.29 0.71

Patient relations 3.56 0.84

Co-worker relations 3.67 0.70

All 3.31 0.63

<Table 2> Compassion competence and Job satisfaction

3.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과 직무만족의 상관관계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과 직무만족의 상관관계는 <Table 3>

과 같다. 공감역량이 직무만족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

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하위요

인인 실무활동(r=.346, p<0.001), 직업만족(r=.498, p<0.05), 소

득(r=.324, p<0.001), 근무여건(r=.416, p<0.05), 환자관계

(r=.554, p<0.001), 동료관계(r=.544, p<0.001)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x1 x2 x3 x4 x5 x6 x7

x1 1

x2 .46** 1

x3 .498* .447** 1

x4 .324** .411** .457** 1

x5 .416* .407** .529* .347** 1

x6 .554** .656** .557** .326** .344** 1

x7 .544** .556* .455* .295* .262* .249* 1

*p<0.05, **p<0.001 

x1: Compassion competency x2: Practice activity x3: Professional satisfaction 

x4: Income x5: Working conditions x6: Patient relations 

x7: Co-worker relations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Dental hygienist of Compassion

Competency and Job satisfaction

4.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감역량의 하위요

인인 소통력, 민감성, 통찰력과 일반적 특성 중 연령, 결혼유무, 

근무연수, 최종학력을 가변수 처리하고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된 회귀모형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4.386, p<0.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9.4%였다. 독립변수 중 공감역량의 하위

요인인 소통력(β=.495)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

났으며,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에 일반적 특성 중 최종학력(대학

원 이상, t=2.174, p=0.002)과 공감역량(t=3.264, p<0.001), 하위

요인으로 소통력(t=1.048, p=0.008), 민감성(t=2.140, p<0.001), 

통찰력(t=1.035, p=0.031)이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4>.

Variables B SE β t p

Final educational 

(graduate school or higher)
0.124 0.024 0.186 2.174 0.002

Compassion competency 0.429 0.021 0.426 3.264 <0.001

Communication skills 0.456 0.116 0.495 1.048 0.008

Sensitivity 0.324 0.145 0.247 2.140 <0.001

Insight 0.367 0.034 0.325 1.035 0.031


  = 0.412 djusted R2=0.394, F=14.386(p<0.001)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able 4>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Ⅳ. 고찰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여 치과위생사의 향후 직무만족을 높이는 방안에 필요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 평균은 3.51점이었으며, 하위영역으

로는 소통력이 3.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통찰력은 3.41점, 민감

성은 3.39점 순으로 나타났다. 김 등[18]의 연구에서는 공감역량 

평균 점수는 3.85점이며, 하위영역별로는 민감성, 통찰력, 소통

력 순으로 나타났다. 김[5]은 3.59점이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과 정[19]은 3.61점, 이[1]의 연구에서는 3.59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임상 환경에서 치과위생사는 환자

의 구강건강행동 및 태도 등을 변화시키기 위해 치위생학 전문 

지식 외에도 환자를 공감하고 경청 및 정서적 지지 등을 통해 

해결하거나 경감시키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치과위생사 직무만족의 평균은 3.31점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

는 동료관계 3.67점, 환자관계 3.56점, 직업만족 3.42점, 근무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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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점, 실무활동 3.27점, 소득 2.65점 순으로 나타났다. 박과 임[17]

은 직무만족의 평균은 3.38점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동료관계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소득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김과 박[20]의 연구에서는 3.30점, 민[21]의 

연구에서는 3.35점, 성과 최[22]의 연구에서는 3.08점으로 연구자

마다 다양한 결과를 보였다. 임상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과다

한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근무 여건 

개선 및 보상 등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이 직무만족 변수 간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공감역량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유의

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김 등[18]의 연구에서는 직업 만족도와 

환자공감능력 교육경험 유무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과 정[19]의 공감역량은 

대인관계능력, 직무만족도, 행복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환자를 이해하는 공감역량이 높아질수록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

하면서 예측가능하지 못한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긴장감

을 감소시키거나 약화할 수 있는 개인의 조절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3]. 또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강의, 토의 

시범,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방법이 특강 및 협회 차원의 보수교

육 등을 통해 제공된다면 공감능력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치과위

생사의 적응 및 스트레스 감소하여[5, 18]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감역량의 

하위요인인 소통력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으

며,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에 최종학력과 공감역량이 영향을 

미쳤으며, 하위요인으로 소통력, 민감성, 통찰력이 유의한 연관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박과 임[17]은 직무만족에 실무활동, 직업만족, 

소득, 근무여건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박 등의 연구[12]에서는 

학력, 근무처, 이직의도, 소진, 조직몰입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김 등[18], 민[21]과 성과 최[22]는 전문직 자아개념

이 직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따라서 치과위생사 

다양한 공감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활용으

로 직무만족을 향상시켜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면 

외부⋅내부고객 모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표본을 제한하여 편의표본추출법에 따른 

일부 지역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향후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치과

위생사의 공감역량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연관성

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임상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직무만족을 향상하게 시켜 효과적으로 치과병⋅

의원에서 업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것을 

제언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1.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 평균은 3.51점이었으며, 직무만족 

평균은 3.31점으로 나타났다.

2.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은 직무만족과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공감역량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다.

3.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에 관련 요인으로 공감역량의 하위

요인인 소통력(β=.495)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최종학력(대학원 이상)과 공감역량, 하위요인

인 소통력, 민감성, 통찰력이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공감역량을 증진

할 수 있는 다양한 보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으로 직무만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모색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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